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십자가는 사랑입니다.

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

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

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진수이며, 

인류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. 고난 주간 마지막 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새기며 왜 

우리가 고대 사형 틀이었던 십자가를 기념하는지 네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

다. 

  

1.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.

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

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_요 3:16 

  우리는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. 자녀를 군대에 보

낼 때 많은 부모는 잠시의 이별임에도 자녀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. 

자녀를 대신해 죽는 부모는 있어도 자녀를 사지로 내모는 부모는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

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. 그 하나님의 사

랑이 완성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.

  

2.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.

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

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

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_롬 3:25 

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. 우리는 분노가 있을 때 타인에게 

쏟아냅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모든 죗값을 인간에게 묻지 

않으시고 자기 독생자에게 쏟아부으셨으며 오히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

십자가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 사



오늘의 기도제목 (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-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              -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   

-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

랑의 결정입니다.

  

3.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.

4 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 허물로 

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(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)

_엡 2:4~5  

우리는 죄로 죽은 자들이거나, 죄로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

입니다.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. 복음은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교

육하는 것이 아닙니다.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. 복음은 구원을 선물

로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. 이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입니다. 십자가

는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.

  

4.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.

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 볼지어다 내가세상 끝

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_마 28:20 

십자가는 일회적 사건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며, 일회적 사랑이 아닌 세상 

끝날까지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.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무 조각

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. 십자가는 사랑입니다.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 

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한빛 교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

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


